
42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3권 2호

한국광고홍보학보

2021년 제23권 2호

http://www.kadpr.or.kr

한국광고홍보학회

https//doi.org/10.16914/kjapr.2021.23.2.42

코로나19 예방행동과 정보추구 의도 연구*

보호동기이론의 확장과 지지정당의 영향력 검증을 중심으로

김효정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1)

홍혜현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기반으로 개인의 코로나19 관련 정

보추구와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슈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서울 시민 627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설

문 결과, 보호동기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

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가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졌으며, 

이때 집권 여당 지지는 위협 평가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협 평가가 높을 

때, 그리고 여당을 지지할 때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보호동기이론을 코로나19 상황에 적용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여당 지지 여부)의 영

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호동기이론을 확장･재검증하고 건강 이슈의 정치화를 논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 E Y  W O R D S  코로나19 • 보호동기이론 • 정당지지 • 예방행동 의도 • 정보추구 의도 

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명칭을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국문 약칭 코로나19)로 확정했으며, 한 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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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3월 11일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코로나19는 아시아와 유

럽, 미주 지역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021년 2월 현재까지 1억 명 이상의 

확진자와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3-4단계를 오가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1년 2월 현재까지 8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1,5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고 사회 내 감염 확산이 실제로 통제되기 전까지, 

개인이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WHO와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개인행

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Kowalski & Black, 2021). 그러나 감염병 확산

과 같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개인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렇기에 연구자들은 2003년 유행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

플루(H1N1),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등 감

염병 확산 상황에서, 개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이행하게 하는 다양한 요

인들을 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이 더 높고

(예: Broche-Perez et al., 2020),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 행동 의도가 더 높은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Parlapani et al., 2020; Yildirim et al., 2021). 또한 

연령 역시 코로나19 개인방역지침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

다(예: Clark et al., 2020; Kowalski & Black, 2021). 인구통계학적 요인 외에도, 질

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심리적 요인이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질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 자아 

효능감 등은 다수의 이론(예: 건강신념모델)에서 중요한 선행 요인으로 논의되기도 하

였다(예: 이병관･오현경･신경아･고재영, 2008; 조성은･신호창･유선욱･노형신, 2012).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

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로저스(Rogers, 1975)의 보호동기이론

(Protection Motivation Theory)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호동기이론에 따르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보호 동기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며, 해당 건강 

이슈(예: 질병)가 얼마나 위협적인지에 대한 평가(threat appraisal)와 이를 얼마나 잘 

극복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coping appraisal)를 바탕으로 보호 동기가 높아지

고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감염병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해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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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협을 느낄 때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호 동기가 형성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필요한 행동을 취할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김미경･이은지, 2016). 이처럼 보호동기이론은 다양한 질병에 적용되어 그 효용성이 

검증되어 왔으며(예: 김미경･이은지, 2016; 김여라, 2010; 우형진, 2007; 이민규･김영은, 

2009; de Zwart et al., 2009; Kowalski & Black, 2020; Rogers & Prentice-Dunn, 

1997),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개인의 예방행동과 관련한 예측을 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

로써, 그동안 주로 예방행동(예: 손 씻기)에 한정되었던 보호동기이론의 영역을 확장하

고자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전문적 지식을 요

하는 영역일 뿐 아니라, 상황/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획득을 요구하므로 개인

의 적극적인 정보추구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Dillard, Li, & Yang, 2020; Liu, 

2020). 정보추구는 필요량에 비해 부족한 정보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나타나며,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수행되는 특징이 있다(Dillard et al., 2020;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또한 정보추구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정보

가 얻어질 경우, 획득한 정보에서 제안하는 대로 예방행동을 수행하는 촉매가 되기도 

한다(Liu, 2020).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상황에서는 사전 지식을 갖추기 

어려워 새로운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개인의 정보추구와 예방행동은 상당한 관련

이 있음이 검증되기도 하였다(Li & Zheng, 2020; Liu, 2020). 하지만 보호동기이론에 

입각한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예방행동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코로나19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살펴봄에 있어 여러 연구자들은 개인의 정치 

성향과 정파성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왔다. 하트와 친, 소로카(Hart, Chinn, & Soroka, 

2020)는 양당 체제의 미국 정치 상황과 정파적 미디어가 코로나19의 정치화를 극대화

시켰다고 주장했다. 샤피로와 박(Shapiro & Park, 2015)에 따르면, 과학적 이슈가 정

치화될 때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들이 정치적 방향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해석되는 

데 이용된다. 때문에 코로나19의 정치화가 심화될수록, 공중은 방역 전문기관과 보건 

전문가들의 지침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기반으로 유통되는 편향된 정보들에 더 큰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공중의 정확한 정보 습득과 방역지침 준수가 공중보건 위기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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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슈의 정치화는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치화되었다는 주장은 국내 언론 

보도와 설문 조사들에서도 계속 등장되어 왔다(김수경, 2020; 박주현, 2020; 조승한, 

2020). 김수경(2020)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민감도와 갈등이 

높아져 있던 시기로서 감염병 확산이 공중 보건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이용되

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시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나 설문조사들에서

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46.1%

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라 답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는 9.7%가 코로나19 사태를 

위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함

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질병 위협에 대한 개인의 보호 동기와 예방행동을 설명하는 

보호동기이론 문헌을 확장할 뿐 아니라, 건강 보건 이슈가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개인

의 위험 인식과 예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 맥락에서 보호동기이론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

다. 또한 수용자의 지지 정당이라는 정치적 변인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보호

동기이론의 발전과 공중보건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실무적 함의 도출에 공헌하

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1)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

로저스(Rogers, 1975)의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은 기대-가치 

모형(expectancy-value models)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그 대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기대와 가치들의 합으로 표현, 예측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건강 위협에 대한 개인의 행동 역시 이에 대한 기대와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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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수 있는 메시지들에 노출되는 경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적 보호동기들

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Rogers, 1975; 1983). 

초기 보호동기이론을 구성한 주요 요인은 심각성 인식(perceived severity), 취약

성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그리고 대처 효능감(response efficacy)이다

(Rogers, 1983). 첫째, 외부 위협에 대해 인지된 심각성은 특정 위협의 유해성이 얼마

나 큰지에 대한 인식(“magnitude of noxiousness”)으로(Rogers, 1983, p. 159), 특정 

위협으로 인해 나와 내가 속한 사회에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질병이나 건강 위험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클수록 위협을 피하

기 위한 대안 행동 의도가 증가하게 된다. 둘째, 외부 위협에 대해 인지된 취약성은 특

정 위협에 자신이 얼마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probability”)으로

(Rogers, 1983, p.158), 위험 요소에 의해 나 자신이 실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관

적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염병과 같은 건강 위험에 대한 취약성 인식이 높아질수

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 행동 의도가 높아지게 된다. 보호동기이론의 “위협 평

가”는 건강보건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Becker 

& Maiman, 1975; Beacker et al., 1977; 1980; 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94)에서의 지각된 위협(perceived threat)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건강신념모델은 지

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과 지각된 민감성(perceived susceptibility)을 포함

하는 위협 인식과 함께, 특정 건강 행위에 대한 행동적 평가가 개인의 질병 예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건강행동을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들에 대한 개

인의 신념으로서, 지각된 혜택(perceived benefits)과 지각된 장애(perceived barriers)

를 포함한다(Beacker et al., 1977). 일련의 연구자들이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하여 개인

의 위협 인식과 행동적 평가, 그리고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 단서(cues to 

action) 등이 건강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왔다(예: 김지혜･조재희, 2019; 이

병관 등, 2008; 장해･박주식･이경식, 2020). 다만 본 연구는 질병 예방행동 결과에 대

한 평가(예: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 재정적 비용 등)나 개인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외적, 

내적 사건인 행위 단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권고된 질병 예방행동에 대한 대처 효

능감 인식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신종 감염병으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

로나19에 대해 정부 기관 및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예방행동(예: 마스크 쓰기, 거리두

기 등)을 권고하는 상황이었기에 권고 행동과 관련한 효능감 인식, 즉 보호동기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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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평가”(coping appraisal) 인식이 더욱 높은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다. 

심각성과 취약성 인식이 외부 위협에 대한 평가(threat appraisal)라고 한다면, “대
처 평가(coping appraisal)”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제안된 행동에 대한 평가로서, 대

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된다. 초기 보호동기이론에서 제안되었던 대처 효능

감(response efficacy)은 특정 위협에 대해 제안된 행동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행동지침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다. 즉 특정한 질

병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권고되는 예방법이나 치료법 등의 대안 행동들을 수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용성 및 결과에 대한 신념이다(Rogers, 1983, p.159). 제안되는 행동 

방안의 효율성을 신뢰할수록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높아진다. 이처럼 초기의 

보호동기이론은 건강 위험 사안에 대해 개인의 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 그리고 대처 

효능감이라는 세 가지 신념의 수준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행동 

의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건강･보건 커뮤니케이

션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Rogers, 1975; 1983). 

이후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이 

보호동기이론에 추가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어떤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 외부 위협에 대해 인지된 자기효능감은 대안 행동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

과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우형진, 2007; Bandura, 1997). 이는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행동통제인식(perceived behavioral control)과 유사한 개념으로,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자기 통제적인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보호동기이론의 설명력을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김여라, 2010; Chau & Hu, 2002). 

이처럼 수정된 보호동기이론 모델은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을 포함하는 “위협 평

가(threat appraisal)”와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는 “대처 평가(coping 

appraisal)”로 구성된다. 건강에 대한 위협 인식과 이를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

의 결합에 의해 보호 동기가 형성되고,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우형진, 2006; 

차동필, 2005). 

일련의 연구들은 보호동기이론을 구성하는 네 가지 변인(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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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예: 김미경･이은지, 2016; 김여라, 2010; 우형진, 2007; 이민규･김영은, 2009; 

Brug et al., 2009; de Zwart et al., 2008; Kowalski & Black, 2020; Rogers & 

Prentice-Dunn, 1997). 예를 들어 이민규･김영은(2009)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질환

(예: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서는 심각성과 취약성, 자기효능감이 건강보호 행동 의도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신종플루와 같은 감염질환에 대해서는 네 가지 변인이 

모두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여라(2010)

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 신종플루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과 취약

성,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보호 행동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김미경･이은지(2016)는 보호동기이론의 네 가지 변인이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개인의 건강보호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면서, 메르스에 대한 뉴스 이용매체와 이용 정도, 신뢰도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다. 연구 결과, 메르스에 대한 높은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의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

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지각된 심각성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개인 건강

보호 행위 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이은지, 2016). 

최근 코왈스키와 블랙(Kowalski & Black, 2020)은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던 2020

년 상반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호동기이론의 네 가지 인식 변인이 개인의 코로나19 

예방 행위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성별과 

나이를 통제했을 때, 심각성 인식과 대처 효능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개인의 예방 

행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질병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개인방역지침이 효과적이라고 믿을수록, 

또 스스로 그러한 지침을 행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해당 권고안들(마스크 착용, 손 씻

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 높은 행위 의도를 보였다. 취약성 인식의 경우에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Kowalski & Black, 

2020)은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중간 정도의 취약성 인식을 보고하여 응답자 간 변량이 

매우 낮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서울 시민들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를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통해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하

는 것이다. 이에 보호동기이론의 기존 문헌들을 기반으로 다음의 가설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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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a: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는 코로나

19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b: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는 코로나

19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추구

감염병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예방행위만큼 중요한 것은, 개인이 매

일 업데이트되는 관련 정보들을 꾸준히 습득하는 것이다(Liu, 2020).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비전문가인 개인은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 습득이 필수적이다(Dillard et al., 2020; Huerta et al., 2016; 

Li & Zheng, 2020; Liu, 2020). 감염병 진행 상황과 개인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

인하고 적절한 예방행동, 조기 진단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으로

써 지역 사회 내의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이트와 파

가노(White & Pagano, 2010)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담당 기관의 신속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고 기관의 대응 지침을 따

르는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정보 습득을 통해, 불확실한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혼란과 사회적 공황, 혹은 지나치게 비현실적

인 낙관주의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White & Pagano, 2010). 

일련의 학자들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중의 적극적 정보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개인의 정보 탐색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왔다(Chon & Park, 

2021; Hubner & Hovick, 2020; Li & Zheng, 2020; Liu, 2020; Park, Ju, Ohs, & 

Hinsley, 2021; Yang, 2019). 천과 박(Chon & Park, 2021)은 가상의 전염병 시나리오

에 대한 미국인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감염병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감염

병이 자신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관련 정보 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허브너와 호빅(Hubner & Hovick, 2020)은 지카(Zika) 바이

러스와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지카 바이러

스 감염병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자신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부정적 감정과 관련 정보 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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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으로 감정 반응,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 정보불충분 인식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Li & Zheng, 2020). 특히 이 중 걱정, 슬픔, 분노 등의 감정은 코로나19의 심각

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서,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로 

하여 정보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Li & Zheng, 2020).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속적인 정보추구의 중요성과 관련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고려하여,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이 개인의 감염병 관련 정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보호동기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의 방역지

침 행동의도(예: 마스크 착용 등)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 한다. 보호동기이론에서 설명하는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기’는 직접적인 예방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추구와 획득을 통해 불

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보호동기이론에 입각해, 신종플루(김여라, 2010; 이민규･김영은, 2009), 메르스(김미

경･이은지, 2016), 코로나19(Adunlin et al., 2021; Kowalski & Black, 2020) 등의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의 예방행동을 탐색한 바 있으나, 정보추구의 차원에는 적용된 

바가 거의 없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보호동기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추구는 개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보의 양에 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

가 적다고 인식할 때, 이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시작된다(Dillard et al., 2020; 

Griffin, Dunwoody, & Neuwirth, 1999). 따라서 정보추구는 매우 의식적 수준에서 

자발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개인이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실제로 예방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Liu, 2020). 

예를 들어, 리우(Liu, 2020)는 온라인 채널(예: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온라인 뉴스미

디어 등)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얻는 것이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개인

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미디어를 

통한 정보 획득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worry)을 유도하여 후속 결과(예: 예방행동)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리와 쩡(Li & Zheng, 2020)도 온라인에서의 코로나19

와 관련한 정보추구가 많을수록 개인의 예방행동 수행 의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양(Yang, 2012)은 대학생들의 신종플루 관련 정보추구와 신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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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예방 백신 접종 의도 사이에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발견하였고, 호빅과 빅스비

(Hovick & Bigsby, 2016)도 개인의 정보 관련 행동이 운동, 식습관 등 건강증진 행동

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보추구 행위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며, 건강 증진 또는 질병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행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건강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Wang, Shi, & Kong, 2020).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

술한 선행연구들(예: Chon & Park, 2021; Hubner & Hovick, 2020)이 질병의 위험 

및 예방행동에 대한 인식이 정보추구 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력을 발견한 점에 근

거하여, 다음의 가설 2a와 가설 2b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보 관련 행동이 예방행동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Liu, 2020; Li & Zheng, 2020; Yang, 2012)을 바

탕으로 두 종속변수 사이의 정(+)적 관계를 예측하는 가설을 추가로 제시하여 기존의 

보호동기이론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 

가설 2a: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는 코로나

19 정보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높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는 코로나

19 정보추구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정치화된 코로나19(Politicized COVID-19) 

과학, 건강･보건, 위험 이슈의 정치화(politicization)는 2010년대부터 활발히 논의되

어 온 개념으로, 볼슨과 드러크먼(Bolsen & Druckman, 2015)은 “과학 고유의 불확실

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합의 결과에 대해 의심을 던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했고, 샤피

로와 박(Shapiro & Park, 2015)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객관적인 과학적 증거가 달리 

해석되거나, 비과학자들(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과학적 증거를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은 기후 변화(Chinn, Hart, & 

Soroka, 2020), 유전자변형식품(GMO) (Smyth, Phillips,, & Castle, 2017), 탄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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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튜브(Carbon Non Tube)와 수압 파쇄 기술(hydraulic fracturing) (Bolsen & 

Druckman, 2015), 나노테크놀로지(Jotterand, 2006), 원자력에너지와 줄기세포 기술

(Druckman & Bolsen, 2011) 등 과학적 주제들의 정치화 과정을 분석해왔다. 객관적

인 사실 정보들에 대해서도 개인은 주관적으로 인식,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해석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언론, 뉴미디어 채널이 공급하는 특정한 관점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치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신종 감염병으로서 많은 불확실성과 이로 인

한 위험 인식과 공포를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불확

실한 위험 상황에서 개인들은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얻는 정보를 기반으로 현실

을 파악하고 대처하게 되는데, 언론의 정치적 당파성 및 정보 편식을 초래하는 뉴미디

어 환경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이슈가 급속히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다(박현영, 

2020; Hart et al., 2020). 하트와 동료들(Hart et al., 2020)은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미국 주요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

국 내 코로나19에 대한 정치적 반응과 공중의 인식이 정파적 배열에 따라 분열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전문가들보다 정치인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보도되었으며, 언론의 정치적 성향(민주당 vs. 공화당)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기사에서의 정치적 용어 사용이 다르게 나타났다(Hart et al., 2020). 

코로나19의 정치화 경향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칼비로와 동

료들(Calvillo et al., 2020)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

지자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해 더 낮은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을 보였으

며, 반 홈과 동료들(van Hom et al., 2020)의 설문 조사 역시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진보적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에 비해 코로나19 위험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진보적 성향을 지

닌 사람들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사

회심리학 연구들(Conway et al., 2020; van Leeuwen & Park, 2009; Hibbings et 

al., 2014)과 대치되는 듯 보인다.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로스 두탓(Ross Douthat)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미국 내 보수주의자 대 진보주의자의 반응은 기존 심리학 이론과 

거의 일치했으나 2월 중순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Douthat, 2020).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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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 결과, 바이든 대선후보 지지

자들의 80%가 상점 봉쇄 정책이 너무 빨리 해제되었다고 응답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79%가 해제 결정에 찬성하였으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이 더욱 강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 계속되면서, 특히 방역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또는 집권당)에 대한 지지가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슈가 여당 대 야당 

간 대결 구도에 맞추어 정치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돌아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의 국내 정치 상황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이 극에 달아 있었으며,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과 

언론, 유권자 모두 정치적 민감도가 높아져 있던 시기였다(김수경, 2020). 이러한 정치

적 지형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은 “단순히 의학적 원인과 처방을 요하는 공중 보건

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용”되었다는 것이다(김수경, 2020, p. 26). 이

러한 경향은 국내 언론 보도와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박주현(2020)은 코로

나19 감염병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국

내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면 별 

보도 기사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 간에 프레임과 보도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수적 성향의 신문들은 갈등과 위험적 요소

에 초점을 둔 보도가 많은 반면,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도덕적 평가 및 예방, 대처 차원

의 보도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된 국내 설문조사들의 

결과는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12차례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가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답한 반면, 

진보 성향 집단은 그보다 적은 58%가 걱정된다고 답했다. 시기에 따라 두 집단 간 차이

는 최대 22%를 보이기도 했다(조승한, 2020). 한국리서치가 2020년 3월 25-27일 수

행한 ‘코로나19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 향후 위기 혹은 기회

로 작용할지 묻는 질문에 대해, 보수 성향 응답자의 46.1%가 위기라 답한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9.7%가 위기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시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 

보다 구체적으로는 집권 여당의 지지 여부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

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논의한 



54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3권 2호

선행연구와 설문조사들을 바탕으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

답자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해 더 낮은 위협 평가와 더 높은 대처 평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다음의 가설들을 제시하였다. 

가설 4a: 집권 여당 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b: 집권 여당 지지는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

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개인의 정치 성향이 감염병에 대한 예방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분석은, 보호동기이론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방역지침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 실무자들에게도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정보추구 및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일련의 연구들에서 보수적 응답자일수록 코로나19 위험 

인식이 낮고,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예방행동 의도가 더 낮은 경향

을 발견한 바 있다(Rothgerber et al., 2020; Xu & Cheng, 2021).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감염병 통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손 씻기 등의 예방행동 의도

와 관련 정보검색 의도가 높아짐을 밝힌 연구가 있다(김수연･노혜영･엄요한, 2020). 

보호동기이론에 따르면 외부 건강 위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가 모두 높을

수록 관련 보호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는 더 낮게, 대처 평가는 더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측했으므로,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나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의 여부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a: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는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1b: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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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2020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 

전문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기관이 자체 보유한 패널 중 서울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구)에 따라 

할당 표집하여 구성하였다. 약 3,000명의 패널들에게 설문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으

며, 이 중 총 627명이 온라인 설문을 완료하였다. 응답자의 나이는 최소 20세에서 최대 

79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약 40세(M=40.34, SD=11.87)로 나타났다. 남성(49.8%)과 

여성(50.2%)이 고르게 포함되었으며, 교육 수준은 대학 재학 또는 졸업(70.7%), 대학

원 재학 또는 졸업(16.1%), 고졸 또는 고졸 이하(13.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2.8%

가 지지 정당이 없음으로, 그 외에 더불어민주당(30.8%), 미래통합당(8.8%), 정의당

(3.5%), 민생당(1.8%), 기타(2.4%)로 보고하였다. 

2) 변인 측정

주요 변인들의 측정을 위해서, 기존 보호동기이론 문헌과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하

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초반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심각성, 취약성, 대처효능감, 

자기효능감을 묻는 질문을 배치하였으며, 정보추구 의도와 예방행동 의도를 측정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지 정당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속성(예: 교육수준, 

가계수입, 가구원 수 등)에 대한 질문으로 마무리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

은 다음의 문항들을 이용하여 측정했으며, 각 진술에 대한 동의의 정도를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심각성 인식(perceived severity): 코로나19 감염병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지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예: Chon & Park, 2021)를 참고하여 “나는 코로나19 감염

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와 “나는 코로나19 감염의 피해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의 두 문장을 이용하였다(Cronbach’s α
=.72; M=4.11, SD=.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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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인식(perceived susceptibility): 개인이 얼마나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미경과 이은지(2016)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문장을 

이용하였다: “지인들과의 접촉에 의해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에 의해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Cronbach’s α=.84; M=3.98, SD=.74).

대처 효능감(response efficacy):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제시하는 권고 행동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김여라

(2010)를 참고하여 총 세 문장을 구성하였다: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람 많은 곳을 가능한 가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Cronbach’s α=.80; M=3.99, SD=.72).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코로나19 예방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여라(2010)와 설문조사 시점의 정부권고안을 바

탕으로 세 개의 측정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수 있다,” 
“나는 사람 많은 곳을 가능한 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지킬 자신이 있다.”(Cronbach’s α=.80; M=4.11, SD=.68).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으로 네 가지 예방수칙

(모임 피하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행동 

의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선행연구(김여라, 2010; 서미혜, 2016)를 참고하

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은 가능한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람 많은 곳으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을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킬 것이다.”(Cronbach’s α=.86; M=4.44, SD=.61).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속적인 정보추구 의도를 측정

하기 위해 “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향후 더 찾아볼 의향이 있다”와 “코로

나19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할 것이다”의 두 문장을 이용하였다

(서미혜, 2016; Yang, Kahlor, & Li, 2014). (Cronbach’s α=.88; M=3.75, SD=.78).

여당 지지 여부: 응답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한 결과를 재코딩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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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설문 당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경우 ‘여당지지(=1)’로, 다른 정

당을 선택하거나 지지정당 없음을 선택한 경우 ‘여당지지 않음(=0)’으로 하였다. 그 결

과, 응답자의 30.8%(n=193)가 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69.2%(n=434)가 지지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 변수: 질병 관련 인식 및 효능감 등이 개인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 연구들(예: Broche-Perez et al., 2020; Clark et al., 2020; Kowalski & Black, 

2020; Parlapani et al., 2020; Yildirim et al., 2021)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을 측정하여 분석에서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1)과 여성

(=2)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응

답자들이 연속적 숫자로 보고한 답변을 이용하였다.

4.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변인들 간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모델(<그림 1> 참고)을 AMOS 프로그램(버전 25.0)을 통해 분석

한 결과, 전체 모델 적합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구 모델이 수집된 데이터

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보수적인 적합도 판단 기준인 

카이자승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χ2
(14)=13.516, p=.486), 이는 연구 모

델과 수집된 데이터 사이에 불일치(discrepancy)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다양

한 모델 적합도 지수에 있어 여러 학자들(예: Hooper et al., 2008; Hu & Bentler, 

1999; Iacobucci, 2010; Kline, 2005)이 제시하는 엄격한 수준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만족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χ2/df=.965(≤3); GFI=0.995(≥0.95); AGFI=0.985(≥0.90); 

NFI=0.987(≥0.95); CFI=1.000(≥0.95); RMSEA<.001(<0.06); SRMR=0.048(<0.08). 

따라서 다음 단계로 연구 모델에 포함된 각 경로가 유의한지 살펴봄으로써 가설을 검

증하고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58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3권 2호

그림 1. 연구 모델 검증 결과

표 1.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기각비

(C.R.)
p-value 결과

H1a
코로나19 위협 평가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312 .323 .065 4.947 < .001 채택

H1b
코로나19 대처 평가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464 .525 .074 7.114 < .001 채택

H2a
코로나19 위협 평가 →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463 .611 094 6.523 < .001 채택

H2b
코로나19 대처 평가 →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056 .081 .094 .857 .391 기각

H3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085 .066 029 2.301 .021 채택

H4a
여당지지 → 

코로나19 위협 평가 
-.137  -.176 .061 -2.867 .004 채택

H4b
여당지지 → 

코로나19 대처 평가 
.029 .034 .055 .625 .532 기각

RQ1a
여당지지 → 

코로나19 정보추구 의도
.090 .152 .065 2.331 .020

RQ1b
여당지지 →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022 .029 .041 .710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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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본 연구의 모델 추정에 의한 가설검증 결과이다. 먼저 가설 1a와 1b과 관

련해 코로나19에 대한 개인의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효능감)가 예방행동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두 

가설 모두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코로나19를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수

록(β=.312, p<.001; B=.323, SE=.065),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할수록

(β=.464, p<.001; B=.525, SE=.074), 예방행동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보호동기모델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된 결과이다. 

개인의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효능

감)가 정보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가설 2a와 2b), 코로나19에 대한 정

보추구는 개인의 위협 평가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β=.463, p<.001; B=.611, SE=.094). 반면, 개인의 대처 평가는 정보추구 의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056, p=.391; B=.081, SE=.094). 

따라서 가설 2a는 지지되고, 가설 2b는 기각되었다. 가설 3은 두 개의 종속변수(정보추

구 의도, 예방행동 의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한 것으로서, 검증 결과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추구 의도가 높을수록 예방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정(+)적 관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085, p<.05; B=.066, SE=.029).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

성 인식) 또는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가설 4a와 4b). 그 결과,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코로

나19의 위협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137, p<.01; B=-.176, SE=.061), 

대처 평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9, p=.532; B=.034, 

SE=.055). 따라서 가설 4a는 지지되고, 가설 4b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여당 지지 여부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의도나 정보

추구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연구문제 1a와 1b). 여당 지지자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의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β=.090, p<.05; B=.152, SE=.065), 예방행동 의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β=.022, p=.478; B=.029, SE=.041). 

가설화된 경로 외에 통제변수(성별, 연령)의 효과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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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높을수록 위협 평가(β=.136, p<.01), 

대처 평가(β=.186, p<.001), 예방행동 의도(β=.133, p<.001)가 모두 증가하였고, 정보

추구 의도(β=-.139, p<.001)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 이슈에 

대한 고연령층의 관심과 예민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예: Clark et 

al., 2020; Kowalski & Black, 2021)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남성

에 비해 대처 평가(β=.154, p<.01)가 높았으며, 예방행동 의도(β=.094, p<.01)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협에 대한 평가(β=.020, p=.673)나 정보추구 의도(β=.014, 

p=.715)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1) 연구 결과 요약과 함의

신종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하는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

는 헬스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이론 중 하나인 보호동기이론(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을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 초기 상황에 적용하여, 개인의 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여기에서 보호 행동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

은 감염병 예방행동 뿐 아니라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를 더 찾아보고자 하는 정보추

구 의도까지 포함함으로써, 기존 보호동기이론 문헌의 종속 변인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개인의 정치적 성향, 즉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감염병에 대

한 위협 평가와 관련 정보추구 의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론

적･실무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코로

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의 방역지침준수 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심각성 인식, 취약성 인식)와 대처 평가(대처 효능감, 자기 효능감) 모두 유

의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 정도 지난 2020년 

3월에 수집된 응답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 신종 감염병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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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질병관리본부의 권고사항이 실제 감

염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스스로 권고사항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을

수록, 개인의 예방행동 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위협 평가와 대처 평

가가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이 각각 .312과 .464), 보호동기이론의 설명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의 보호동기이론 문헌에서 분석하던 건강증진(또는 보호) 행

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라는 종속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통해 개인의 코로나19 방역지침 행동의

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질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두 가지 다른 차원의 결과(정

보행동과 예방행동)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동기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보

여준다 하겠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가 높을수록 감염병 예방 권고 행동

들을 실제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도 증가됨을 발견했는데,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

에서 공중의 정보 관련 행동이 실제 예방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로서, 정보행동과 예방행동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던 선행연구들(예: 

Liu, 2020; Li & Zheng, 2020; Yang, 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를 설명함에 있어, 보호동기이론 변인 

가운데 코로나19 위협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관련 정보를 추구하고

자 하는 의도가 증가한 반면, 대처 효능감이나 자기 효능감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성 관리 이론(Uncertainty Management 

Theory: Brashers, 2001)에 따르면, 위험 상황에서 인식된 불확실성이 불안감이나 공

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이것이 개인의 후속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코로나19 맥락에서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제로서 추가적인 정보 탐

색 의도가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대처 평가는 정보추구 의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지 않았는데,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이용은 예방행동의 효용성이나 효능감 인식

과는 다소 다른 차원에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감염병 관련 정보 행동의 

경우, 예방행동에 대한 효능감 인식보다는 관련 정보행동 자체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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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예: 김영욱김영지김수현, 2018; 

김효정, 2019; Hovick et al., 2020; Li & Zheng, 2020)에 따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나 정보불충분 인식, 개인의 정보 수집 능력,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 등이 

정보 탐색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 획득 및 이용과 관련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연구 모델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셋째, 개인의 정치적 성향(여당 지지 여부)에 따른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여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과 취약성

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위협 평가의 영향력(ß=-.140)은 연령의 

영향력(ß=.138)을 상쇄할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전)대통령 (또는 공화당) 지지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위기인지를 규정하

는 데 차이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예방행동(예: 마스크 쓰기)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박

현영, 2020)과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코로나가 단순히 

과학･의학적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 또는 정당 지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던 

정치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초기에 한국은 진보 성향의 정당이, 미국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집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집권

당 지지자들이 코로나19 위협을 낮게 인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보수-진보

의 정치적 이념보다는 집권 정당에 대한 지지가 코로나19의 위협 인식에 보다 큰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기존의 다른 과학적 이슈(예: 지구온난화)에서 보수-진

보 성향에 따라 정치화가 일어나고 이슈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던 것(Dunlap et al., 

2016; Guber, 2013)과는 다소 다른 차원의 ‘정치화’가 작동했음을 추측하게 된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코로나19 관련 행동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개인의 정당 지지는 코로나19 예방행동 의도

에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코로나19 관련 정보추구 의도에는 직접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일수

록,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는 

앞서 가설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위협 평가를 보였다는 것을 고려

했을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염병 관련 정보추구 의도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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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위협 평가와 다르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이 주기적인 대국민･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생산과 유

통을 주도했던 초기 상황에서, 정부를 신뢰하는(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고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근 김수연 등(2020)의 연구에

서 정부의 감염병 통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관련 정보검색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대

한 ‘위협 평가’와 위기 상황을 통제･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 및 신뢰’ 간의 상이한 

메커니즘을 세 하게 분석한 연구가 현재까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는 후속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동기이론을 적용하여 신종 감염병 예방행동 및 정보추구 의도에 대

한 예측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공중보건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무적 함의들을 

제공한다. 먼저, 감염병 확산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질병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 

모두 개인의 예방행동 의도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커뮤

니케이션에서 두 측면 모두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즉, 감염병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위험 인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질병관리

본부가 권고하는 대안들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점, 그리고 공중 개인이 충분히 수행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종합적인 메시지 전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중의 위협 평가 인식이 감소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강조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전파 경로로 나타나

는 감염의 심각성, 신종 감염병의 치료제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 그리고 질병

에 감염되었을 때 개인의 건강과 일상생활, 가족과 공동체에 야기될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취약성 인식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는, 자신은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비현실적 낙관주의 경향을 극복하

는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Atkin, 2004). 예를 들어 평범한 시민도 감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증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 감염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이 나와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를 강조하는 메시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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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대처 평가 인식을 증가시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첫째,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예방 권고 행동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

는 대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권고 행동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행동에 

대한 효과와 과학적 증거, 통계 수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Yang, Barker, Goodman, Park, 2018). 또한 권고행동 관련 메시

지를 보내는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예: 김영욱 등, 2018)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 감

염병 예방을 위해 공중의 방역 지침과 권고 행동들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유관 기관들에 

대한 공중의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관련 메시지

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예방 권고 행동을 개인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고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쉽게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이나 포스터, 기억하기 쉬운 문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

상적인 정보보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개인의 관여도와 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Chun, Park, Heflick, Lee, Kim, & Kwon, 2018). 또한 행동수칙 권고 

메시지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출연자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낄수록(Phua, 2016),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느낄수록(Malloch, & Hether, 2019), 예방행동에 

대한 개인의 효능감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중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와 캠페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중이 감염병에 대한 정보 및 뉴스를 지속적으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

협 평가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은 해당 질병이 초래

할 수 있는 결과가 심각하고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할 경우, 관련 정보를 

좀 더 찾고자 하는 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중의 방역 

정보 수준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실무자들은 대상자들의 위협 평가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앞서 공중의 심각

성, 취약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전략들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개발하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나 웹사이트 주소 등을 함께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정보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의 지지 정당에 따라서 특정 감염병에 대한 위협 평가 인식이 영향을 받

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는, 개인이 감염병 확산과 방역, 치료 과정 등 일련의 정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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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채널을 통해 얻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미디어 채널을 조사하

지는 않았으나, 여당 지지 여부에 따라서 특정 질병에 대한 개인의 심각성, 취약성 인

식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결과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노출되는 코로나19 관련 담

론이 상이할 수 있음을 추론케 한다. 실제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코로나19 보도에서 

사용되는 프레임과 표현들이 다름을 발견한 김수경(2020), 박주현(2020) 등의 연구 결

과가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와 같이 잘 알려지지 않고 확산이 빠른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정파적 프레임이나 추측성, 감정적 기사보다는 정확하

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트와 친, 소로카(Hart et al., 2020)

는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정치인이나 정당인을 주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 풍토가 “코로나의 정치화”를 강화시킨다고 비판하면서, 과학자와 전문가들을 취

재원으로 하는 보도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한편 주요 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 관련 정보들이 확산되고 공유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Yoo et al., 2016),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정보들을 모니터링

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바로잡는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렇듯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조직 혹은 개인들이 담

론 경쟁을 벌이게 되는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정보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 예방행

동을 장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개인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감염병 등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을 상이하게 

형성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정교한 소통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인용, 통계 수치 제공, 가짜 뉴스 

검증 등 사실 중심의 정보를 개발･유통함으로써 사회 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세분화된 공중의 성향과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맞춤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쟁점화보다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

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공동체 문제임을 강조하는 메시지 개발도 중요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은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 및 확장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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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보호동기이론의 개념화에 따라 위협 평가와 대처 평

가를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설정하고, 각각 심각성 인식과 취약성 인식, 그리고 

대처 효능감과 자기 효능감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기에 개별 인식에 따른 효과를 살펴

보지는 못했다. 네 가지 하위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특히 심각성-취약성 간, 

대처 효능감-자기 효능감 간), 개별 변수로 설정할 경우 한 변수의 영향력이 다른 변수

의 영향력을 침식(suppression)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각성 인식이 높으면서 취약성 인식은 낮거나, 대처 효능감은 높지만 자기 효능감은 

낮은 경우 등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응답자가 서울 시민으로 한정된 점과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비

율이 높았던 점은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가 진행되던 시기

(2020년 3월 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4･15 총선

을 앞두고 다수의 여론조사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것

이 핵심인 이들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인 

경우 “그래도 하나의 정당을 고르신다면 어디입니까?”라고 추가 질문을 하거나, “(어느 

정당에 대해)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물어 가능한 지지 정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1).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응답을 강제하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정당 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

데, 비슷한 시기의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다소 높은 무당층 비율은 이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설문조사 시점에 여당지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정당에 대한 응답을 꺼렸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외의 모든 응답을 ‘여당지지 않음’으로 재코딩함으로써 응답 기

피자로 인한 영향을 가능한 줄이고자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동기이론에 기반한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협 평가와 대처 평가의 영향

력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포나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적 요인들이 감염병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서 공중의 감정 반응이 예방행동(예: Ning et al., 2020; Sobkow et al., 2020)이나 

정보추구 의도(예: Chon & Park, 2021; Hubner & Hovick, 2020)에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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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다는 선행 연구들을 보았을 때, 공중의 감정 반응이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

과 함께 어떻게 개인의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특히 초기 보호동기이론에서 개인의 심각성, 취약성, 효능감 인식에 따라 공포소

구가 작동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Rogers, 1975), 감염병에 대한 인식 변인이 

감정 변인에 미치는 상호 영향력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가 수행된다면 관련 문헌의 확

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언론 매체나 소셜 미

디어의 종류, 미디어 사용 양이나 빈도 등의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개인의 선호 미디어나 이용 행태에 따른 영향력이 커졌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개인의 미디어 이용이 보호동기이론의 주요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한 그러한 인식 변인들이 정보추구나 예방행동 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등을 확

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

의 추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설문조사 당시인 2020년 3월에는 주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으며, 이후 서구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

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일 년 여의 시간이 지난 2021년 

2월 현재, 설문 당시보다 감염 확산의 범위와 크기가 훨씬 커짐과 동시에, 강력한 정부 

조치(예: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에 대한 피로감과 반발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설문조사(한국 갤럽, 2021)를 보면, ‘코로나19 감

염이 걱정된다’는 문항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의 70%, 국민의힘 지지 

응답자의 76%, 무당층의 75%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지 

정당의 영향력이 팬데믹 초기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하나의 통계로 단언하기는 어

렵지만,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따른 비교･분석 연구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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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ognitive 

factors that influence protective health behavior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also analyzed how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i.e., individual support for the ruling 

political party) influences their percep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regarding COVID-19. An 

online survey of 627 Seoul citizens was conducted in March 2020, which was the early stage 

of the spread of COVID-19. Consistent with the PMT liter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individuals’ threat appraisal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susceptibility) and coping 

appraisal (response efficacy and self-efficacy) positively influenced their intentions of 

preventive behaviors against COVID-19. Intentions to seek more information about COVID-19 

was positively influenced only by threat appraisal. Regarding the impact of political 

orientation, it was found that the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reported the lower level of 

threat appraisal and the higher level of coping appraisal, as compared to non-supporters. 

An individual’s political orientation also influenced their information seeking intention; 

supporters of the ruling party were more likely to seek more information regarding COVID-19 

than non-support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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